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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

∙ 아시아 제로이미션 공동체(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이하 AZEC)는 일본의 녹색전환(GX)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협력 이니셔티브로, 2023년 일본을 중심으로 출범하여 아시아 협력 이니셔티브의 확산을 주도하고 있음

∙ AZEC는 2025년 제3차 정상회의를 통해 이행 체계를 다각화하였으며, 역내 전역에서 총 316건의 양해각서(MOU) 

체결 및 540건이 넘는 탈탄소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창출해내는 가시적 성과를 이룸

∙ 나아가 2026년 4월 AZEC Plus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 에너지·자원 공급력 강인화 파트너십(POWERR 

Asia) 출범과 AZEC 2.0 고도화가 제안되며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를 통합하는 광역 협력 이니셔티브로 외연이 확장됨

∙ 한국은 AZEC 비회원국이나, 일본 주도의 기술 선점 구도와 주요 기술 분야가 중첩되는 만큼 역내 협력 동향과 관여 

수준을 검토하는 한편, 협력 틀을 구축하는 추진 방식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키워드

∙ 아시아 제로 이미션 공동체, AZEC Plus, 전환금융, 에너지 회복력, POWERR Asia

∙ Asia Zero Emission Community(AZEC), AZEC Plus, Energy Transition, Transition Finance, Energy 

Resilience, POWERR Asia

아시아 제로 이미션 공동체(Asia Zero Emission Community, AZEC)의 출범 및 확산 동향

AZEC의 출범 배경 및 운영 원칙

∙ 아시아 제로이미션 공동체(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이하 AZEC)는 일본의 ‘녹색전환(GX)1)’ 정책을 

기반으로 2023년 3월 일본의 주도하에 공식 출범한 국제협력 이니셔티브로, 현재 11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함

※ 호주,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기후변화 대응 △포용적 경제성장 △에너지 안보라는 ‘3대 돌파구(Triple Breakthrough)’ 동시 달성을 목표로, 각국 

여건에 맞는 탄소중립 경로를 인정하는 ‘하나의 목표, 다양한 경로(One Goal, Various Pathways)’ 개념을 수립함

- 시장 확대를 통한 신기술 보급 및 비용 절감을 추구하며, JCM(Joint Crediting Mechanism)·AETI(Asia 

Energy Transition Initiative)2) 등을 통해 기술·재정·인력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회원국에 제공함

∙ AZEC는 정상회의 및 장관급회의를 매년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회원국 간 정책 공조와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 AZEC 선도행동 포럼(AZEC LEAF) 등 섹터별 이니셔티브 이행 플랫폼을 통해 부문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함

1) 녹색전환(Green Transition, GX)은 일본이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개혁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 

기반의 새로운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 METI(2025.10.08.), “GX Policy Achieving Decarbonization and Economic Growth Together”. 

https://www.enecho.meti.go.jp/en/category/special/article/detail_214.html

2) AETI(Asia Energy Transition Initiative)는 2021년 6월 출범한 일본의 탈탄소화 이니셔티브로, AZEC, JCM 등과 함께 동남아시아 국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및 도입을 위한 재정 지원, 아시아 CCUS 네트워크를 통한 역량 강화 및 지식 공유를 도모함.



2 NIGT BRIEF

- AZEC는 2023년 3월 제1차 장관급회의에서 AZEC 원칙 및 목표에 대해 합의하고, 2024년 제2차 정상 회의를 

통해 「향후 10년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하는 등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확정함

- 나아가 2025년 10월 쿠알라룸푸르에서 제3차 정상회의를 통해 그간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2026년 

4월에는 ‘AZEC Plus’를 개최하여 협력 이니셔티브의 외연을 아시아 광역으로 확장함

[표 1] AZEC 주요 회의별 논의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1차 장관급회의

(2023.3, 일본)

[AZEC 원칙]

- 기후변화 대응, 포용적 경제성장 촉진, 에너지 안보 3대 돌파구(Triple Breakthrough)의 동시 달성 중요성 강조

- 각국 상황에 따라 탄소중립 진행 과정은 다양하고 현실적인 경로가 존재함(One Goal, Various Pathways)을 합의

- 일본이 보유한 첨단 기술(수소·암모니아를 활용한 발전, CO2 배출량이 적은 천연가스로의 전환, CCUS 등) 제공을

통한 목표 달성

제1차 정상회의

(2023.12, 일본)

제2차 장관급회의

(2024.8, 

인도네시아)

[향후 10년을 위한 행동계획]

① AZEC 솔루션의 추진

- 탈탄소 시장 확대 : MRV 체계 구축 및 민간 배출량 산정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공급망 전체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량

가시화 추진, 카본 프라이싱 정책과 연계

- 전환금융 : 에너지 및 인프라 계획에 대한 융자 가능성 증대(민간 투자 유치), 청정 기술·제품·서비스 집중 투자

- 기타 : 농림·운수·항만·도로 인프라 등 에너지 분야 이외에서도 탈탄소화를 위한 대응 추진

② 개별 프로젝트의 추가 조성

- 협력 프로젝트 : AZEC 회원국에서 약 350건 이상의 협력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그중 양해각서(MOU) 체결을 

기반으로 실행된 프로젝트가 약 70건

- 개별 프로젝트 : 개발사업을 개도국의 요청에 따라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본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제안하는 

‘오퍼형 ODA’를 활용한 동남아시아 국가 대상 재생에너지 발전 및 송배전망 정비 지원, 일본국

제협력은행(JBIC)을 통한 AZEC 회원국과의 협의체 마련 및 청정전력개발 중심 프로젝트 추진

③ 이니셔티브 추진

- 재생에너지 확대, 수소·암모니아·CCUS 기술 등 활용, 지속 가능 연료에 대한 실시 가능성 조사, 공업 단지의 탈

탄소화 촉진

   ∙ AZEC 지속가능 연료 이니셔티브(SAF·연료·바이오·수소·암모니아 등의 공급망 수립)

   ∙ AZEC 차세대 산업 이니셔티브(산업단지 내 탄소중립, 차세대 자동차산업 지원 제공)

- 아세안·동아시아 경제 연구소(ERIA) 아시아제로방출센터 출범(24.08.21)

제2차 정상회의

(2024.10, 라오스)

제3차 장관급회의

(2025.10, 

말레이시아)

- 「향후 10년을 위한 행동계획」 이행 현황 점검 결과를 「2024-2025 진전보고서」로 공개(단·중기 솔루션 개발 현황,

부문별 이니셔티브 추진 상황 등) 

- 약 120건의 추가 탈탄소 프로젝트 창출

- 3대 돌파구(Triple Breakthrough) 및 하나의 목표, 다양한 경로(One Goal, Various Pathways) 원칙 재확인
제3차 정상회의

(2025.10, 

말레이시아)

자료: 経済産業省3)

제3차 정상회의 주요 내용

「향후 10년을 위한 행동계획」 이행 점검 및 협력사업 가속화

∙ 제3차 정상회의에서는 주요 회원국의 이니셔티브 다각화와 양해각서(MOU) 체결이 한층 가속화되는 양상을 확인함

- 제3차 정상회의에서는 「향후 10년을 위한 행동계획」의 지난 1년간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단·중기 솔루션 

개발 현황, △부문별 이니셔티브 추진 상황 등을 중심으로 「2024-2025 진전 보고서」에 담아 공개함

- 약 120건의 추가적인 탈탄소 프로젝트가 창출되어, 실질적 성과 도출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이 이루어졌음

- 나아가 ‘3대 돌파구(Triple Breakthrough)’와 각국의 여건을 고려한 ‘하나의 목표, 다양한 경로(One goal, 

Various pathways)’ 원칙을 재확인하며 역내 협력의 실효성을 강화함

3) 経済産業省, “アジア・ゼロエミッション共同体(AZEC)”. https://www.meti.go.jp/policy/energy_environment/global_warming/aze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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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24-2025 진전 보고서」 상의 AZEC 주요 솔루션 및 부문별 이니셔티브 개요

범주 조치 참여 기관 및 이행수단

단·중기 
솔루션 
개발

① 탄소 시장 및 온실가스 시각화
- 공급망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 시각화 및 무결성 탄소 시장 조성을 위한 AZEC-DCM 

(AZEC International Conference to Develop Carbon Markets) 개최
- 아세안 배출량 추정 및 배출 계수 역량 강화 지원

② 전환금융 확대
- 高배출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한 기술·정책 접근법 보고서 발간

③ 농림업 부문 혁신
- 스마트 농업 기술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등 채택

④ 교통 및 물류 인프라 탈탄소화
- ‘탄소 중립 항만(Carbon Neutral Port, CNP) 가이드라인’ 개발 및 아스팔트 재활용

기술 공유 등 低배출 도로 인프라 확대

- 아시아 개발 은행(ADB)
- 아세안·동아시아 경제 연구소

(ERIA)
- 국제 에너지 기구(IEA)
- 일본 경제산업성(METI)
- 한-아세안 미도리 협력 계획
- 아세안-일본 교통 파트너십
- PaSTI-JAIF 3단계 프로젝트4)

부문별
이니셔티브

① 3대 주요 배출 부문 집중 논의
- 전력·교통·산업 부문의 에너지전환 우수 사례 및 과제 공유

② 아세안 전력망(ASEAN Power Grid) 협력
- 비즈니스 포럼을 통한 역내 전력망 연계 상호 호혜적 협력 모색

③ 역내 동향 모니터링
- 회원국의 정책 개발 및 프로젝트 등의 진전 상황을 요약한 보고서 발간

- AZEC 선도행동 포럼
(AZEC LEAF)5)

- 아세안·동아시아 경제 연구소
(ERIA) 이니셔티브

자료: AZEC The Progress made in 2024-2025 Following the Action Plan for Next Decade6)

주요 회원국 중심의 역내 이니셔티브 다각화

∙ 「향후 10년을 위한 행동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본·호주 주도로 금융 지원·기술 협력·거버넌스 구축을 

다각도로 전개하며, 이를 통해 공공·민간의 역량을 결집한 상업적 실효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창출함

∙ (일본) 자국의 첨단 기술력을 활용한 전 주기적 인프라 구축과 인력 양성을 지원함

- ‘에너지전환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및 ‘정책·기술 혁신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현지 주도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조성함

- 에너지 절약, 송배전망 확충, 폐기물 에너지화, 하이브리드 댐 등 ‘현지 맞춤형 기술 지원’과 지열발전 및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투자를 다각도로 연계함

∙ (호주) 강력한 자본 동원력을 기반으로 역내 금융 플랫폼 및 다자간 에너지 공급망 연계를 주도함

- 1,000만AUD 규모의 ‘기후·청정에너지 전용 재원’ 마련 및 ‘아시아 전환금융 파트너십(FAS-P)’에 1억 7,500만AUD을 투자함

- ‘호주-인도네시아 기후·재생에너지 및 인프라 파트너십(KINETIK)’과 ‘쿼드(Quad, 호주·인도·일본·미국) 파트너십’ 

공급망 타당성 조사 보조금 지원을 통해 역내 녹색 성장을 전방위로 지원함

- ‘싱가포르-호주 국경 간 전력 거래(CBET) 프레임워크’를 통해 역내 전력망 연계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한편, ‘아세안 

에너지 센터(ACE) 재생에너지 로드맵’ 및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ETP)’ 지원을 통해 역내 다자 거버넌스 구축을 주도

AZEC 양해각서(MOU) 체결 현황

∙ 제2차 정상회의 이후 AZEC 내에는 탈탄소화를 위한 에너지 전환 양해각서(MOU) 49건이 추가로 체결됨에 따라, 

AZEC 양해각서(MOU) 수는 총 316건, 관련 총 프로젝트 수는 약 540건에 달함

- 회원국 중 인도네시아가 총 125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국가로 나타나며, 

뒤를 이어 태국(43건), 베트남(36건), 말레이시아(36건), 호주(19건) 순으로 집계됨

- 한편, 신규 체결된 49건의 양해각서 중 9건이 말레이시아 관련 양해각서로, 최근 말레이시아가 AZEC를 활용하여 

기술이전과 민관 연계 촉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함 

4) PaSTI-JAIF(Partnership to Strengthen Transparency for co-Innovation)는 일본 환경성이 2017년 구축한 ASEAN 온실가스 MRV 역량강화 

플랫폼으로, JAIF(Japan-ASEAN Integration Fund) 재정 지원을 받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됨(Phase 1~3, 2025년 완료); OECC(2023.12), 

“Overview of PaSTI-JAIF Project Phase 3”.

5) AZEC 선도행동 포럼(AZEC Leading Action Forum, AZEC LEAF)은 AZEC 파트너국과 ADB, ERIA의 실무급 관계자가 참여해 에너지 안보·

전환 관련 각국 정책 동향과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는 AZEC 섹터별 이니셔티브 이행 플랫폼; METI(2026.05.28.), “METI Hosts Second AZEC 

Leading Action Forum (AZEC LEAF)”, https://www.meti.go.jp/english/press/2026/0528_004.html

6) AZEC(2025.10.26.), “Asia Zero Emission Community (AZEC) Leaders’ Joint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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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EC 협력 기술의 구성과 기준 논의 현황

∙ 다양한 기술 중 바이오매스·바이오연료(60건)가 양해각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며 역내 핵심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CCUS(40건), Carbon accounting(38건), Solar PV 기술(35건) 등이 주를 이룸7)

- 탈탄소화 이니셔티브 하에 체결된 316건의 양해각서(MOU) 중 약 30%에 달하는 97건은 CCUS, 수소, 암모니아, 

E-fuels 등을 포함한 ‘화석연료 기반 감축 기술(Fossil fuel technologies)’임

- 이 중 15건이 2025년 10월 제3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집중 체결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단독 전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교(Bridge) 기술을 청정에너지와 병행하는 에너지 전환 동향을 확인할 수 있음

∙ 「2024-2025 진전 보고서」상 배출량 산정·관리 관련 조치(아세안 배출계수 역량 강화, CNP 가이드라인 개발 등)는 

회의체 운영 및 개발 착수 단계로, 현재까지 회원국에 공통 적용되는 산정 방식이나 기준이 채택된 바는 없음

AZEC Plus 주요 내용

에너지 안보 위기 대응에 따른 AZEC 협력 이니셔티브의 고도화 추진

∙ 2026년 4월 15일, AZEC는 회원국과 참가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에너지 기구(IEA), 

아시아 개발 은행(ADB), 아세안·동아시아 경제 연구소(ERIA)와 함께 ‘AZEC Plus’를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함

-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및 자원 공급 차질 등으로 인한 우려에 따라 아시아 국가의 협력으로 단기적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인 경제·에너지 구조의 회복력 강화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논의함

∙ 한편, AZEC Plus에서 아시아 에너지·자원 공급력 강인화 파트너십(Partnership On Wide Energy and Resources 

Resilience Asia, 이하 ‘POWERR Asia’) 출범을 발표함8)

- POWERR Asia는 △원유 및 석유 제품 조달, 공급망 유지를 위한 대출 등 긴급 대응 협력과 △비축 및 방출 체계 

구축, 저장 탱크 건설 및 활용 지원 등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원유 비축 능력 확충에 협력하고자 함

- 이는 약 100억 달러(약 1.5조 엔) 규모의 재정 지원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연료 공급 부족 및 공급망 차질에 

대응하는 것으로, 아세안의 연간 원유 수입량에 해당하는 연간 최대 12억 배럴의 원유 수입으로 이어질 전망임

[표 3] POWERR Asia 개요

범주 긴급 대응(공급 조달 및 공급망 유지) 구조적 대응(아시아 경제·에너지 회복력 이니셔티브)

조치

① 현지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 미국산 원유 등 대체품 조달을 위한 신용 제공 및 보강
- 일본 공급망에 필수적인 아시아 기업의 생산 유지를 위한 자금 지원

② 아시아 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
- 일본 공급망에 필수적인 회원국 정부의 대응 조치를 위한 재정 

지원

③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 아시아 개발 은행(ADB) 금융 지원(공급망 기업 지원)
- IEA 시장 분석 및 제안(조정된 석유 방출 후 석유 흐름 가시화)

① 에너지 공급 체계 강화
- 원유 비축 및 방출 시스템 구축 지원
- 저장 탱크 등 관련 기반 시설의 건설 및 활용 지원
- 중동 산유국의 석유 생산 능력 복원 지원
- 해상 항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② 에너지원 다양화
- LNG·바이오연료·차세대 태양광 발전·SMR, 핵심광물 등

③ 산업고도화
- 에너지 효율 투자 및 협력
- 신기술 도입을 통한 제조업 효율화 추진

이행
수단

-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대출
- 국제협력기구(JICA) 민간 부문 투자 및 금융, 긴급 지원 대출
- 일본수출입보험(NEXI) 보험
- 글로벌 사우스 실증 보조금

- 일본석유·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의 지원
-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대출
- ODA 공적개발원조
- 일본수출입보험(NEXI) 보험
- 글로벌 사우스 실증 보조금
- 아시아 개발 은행(ADB)·국제에너지기구(IEA)·아세안·동아시아

경제 연구소(ERIA) 협력

자료: METI9)

7) AZEC TRACKER, “AZEC MoU analyzer”. https://www.azectracker.org/

8) 外務省(2026.04.15.), “Asia Zero-Emission Community (AZEC) Plus online Summit on energy resilience (Summary)”. 

https://www.mofa.go.jp/ecm/rs/pageite_000001_01584.html

9) METI, “Financial Cooperation with Partner-Country Companies under the Partnership on Wide Energy and Resources Resilience Asia”. 

https://www.meti.go.jp/english/press/2026/0421_0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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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회복력 의제 확장과 AZEC 2.0 고도화 추진

∙ 일본은 AZEC Plus에서 회원국의 장기적 에너지 회복력 강화 및 자립성 향상을 위하여 AZEC를 ‘AZEC 

2.0’으로 고도화할 것을 제안함

- 향후 3대 돌파구(Triple Breakthrough) 중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AZEC 

회원국의 경제 및 에너지 회복력 관점을 통합하여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함

- 이는 기존 AZEC가 탈탄소 경로 설정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경제·에너지 회복력 관점을 통합한 보다 

실용적인 접근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것으로 평가됨10)

- 싱가포르 등 일부 회원국은 AZEC 2.0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이것이 AZEC 목표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11) 고도화 방향에 대한 회원국 간 우선순위 조율이 향후 과제로 남음

- 다만 AZEC 2.0의 구체적인 이행 체계나 적용 범위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며, 향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됨

∙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회복력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POWERR Asia와 AZEC 

2.0은 일본의 새로운 지역적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됨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및 향후 검토과제

역내 협력 확대에 따른 동향 파악 필요성

∙ 일본의 GX 정책 기조가 AZEC 의제 설정에 투영되는 구도 속에서, 수소·암모니아·CCUS 등 한국과 중첩되는 기술이 

역내 사업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산업·통상 측면의 함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이 AZEC 실증사업 및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동남아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해당 사업이 형성하는 

공급망과 한국 기업의 사업 참여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아야 함

∙ AZEC 내 배출량 산정·인증 관련 논의는 회의체 운영과 역량 강화 지원 단계에 머물러 있는 단계이나, 논의가 진전될 

경우 역내 사업 참여의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논의 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이 요구됨

∙ 아울러 AZEC 2.0의 이행 체계 및 적용 범위가 공식화되지 않은바, POWERR Asia의 집행 방식 및 참가국 범위 등 

AZEC Plus 후속 조치의 구체화 과정에 대해서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한편 AZEC는 원칙 설정과 행동계획, 이행 점검, 개별 사업을 하나의 구조로 연결하고 정책금융·ODA를 결합해 사업을 

발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한국에 적합한 협력 틀과 지원 방식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음

AZEC Plus 참여의 의의와 관여 확대 시 검토과제

∙ 2026년 4월 한국 국무총리의 AZEC Plus 참석은 비회원국으로서의 첫 공식 참여이자, 탈탄소 협력 틀에 에너지 

안보·회복력 의제를 통합한 광역 협력 이니셔티브에 대한 한국의 첫 참여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님

∙ 향후 관여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회원국 간 협력 구도와 유사한 여건에 있는 국가들의 참여 양상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산업·통상 측면의 실익과 역내 탄소중립 기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회원국 중에서는 참여 방식이 구분되는 호주(자본 동원)·말레이시아(기술이전)·싱가포르(목표 유지 강조)가, 

비회원국 중에서는 AZEC Plus에 함께 참가한 인도·방글라데시 등이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음

10) Sarah Soh(2026.06.09), “IP26071 | A Proactive Japan Deepens Pragmatic Cooperation with Southeast Asia”, 

https://rsis.edu.sg/rsis-publication/idss/ip26071-a-proactive-japan-deepens-pragmatic-cooperation-with-southeast-asia/

11) Prime Minister’s Office Singapore(2026.04.15.), “PM Lawrence Wong at the Asia Zero Emission Community (AZEC) Plus Online Summit”.

https://www.pmo.gov.sg/newsroom/-pm-lawrence-wong-at-the-asia-zero-emission-community-azec-plus-online-summit-apr-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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